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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예쁨과 느끼는 예쁨         18-12-04
제가 부산의 한 호텔에 투숙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창문을 열고 보니 길 건너편의 건물에 배너 광고로 도베질을 해놓은 것 같이 광고 배너가 건물을 완전하 가려 놓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광고의 거의 모두는 성형외과 광고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자리를 함께한 한 교수의 말인즉 일본인들이 성형수술을 받으려고 부산에 대거 몰려 온다는 말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그 호텔의 건너편에 건물은 성형외과가 빽빽 하게 들어서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도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 성형외과를 찾는 이유는 일본보다 수술비가 저렴하다는 점만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 성형외과 의사들의 수술기술이 탁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좀더 예뻐지고 싶은 마음은 여자들에가만에 국한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많은 남자들도 성형외과를 찾는 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남아를 휩쓸고 있는 한류열풍도 드라마에 출연하는 탈렌트들의 미모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미모의 탈렌트들 중에서 얼굴을 고치지 않은 탈렌트는 별로 많지 않다는 말을 저는 들었습니다.  문제는 예쁘게 보이려고 안간 노력을 다한 사람들이 행복지수를 올리지 못한다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마음의 자세가 올바르게 잡히지 않으면 아무리 얼굴 모양을 바꿔놓는다고 하더라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싸이코 싸이버네틱스 (Psychocybernetics)라는 세계 베스트 셀러의 저자는 성형외과인 맥스웰 몰쯔 (,Maxwell Maltz) 박사입니다. 그의 책에서 그는 마음의 자세가 옳지 않은 여성에게는 성형수술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경험담을 말했습니다. 한 여성이 까다로운 성형 요구를 했었더랍니다. 몰쯔 박사는 그 여성이 요구한 대로 수술을 잘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자국이 다 아무러진 후에 의사를 다시 찾아온 그 여성을 심한 불만을 의사에게 털어 놓았었습니다. “무슨 수술을 이따위로 했습니까? “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왜요?  나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얼굴을 고쳐드렸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의 남편 조차 당신을 쉽게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고쳐드렸는데 뭣이 불만이십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그래도 내 얼굴은 여전히 밉지 않습니까?”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자긍심이 극히 낮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외양적으로 예쁘게 만들어도 여전히 자기는 못생겼다고 믿는 다는 것입니다.


성형 수술을 받은 후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고소하거나 불만을 털어 놓기 때문에 성형 수술 의사들은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술을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즉 완벽증, 극심한 열등의식의 소유자, 극단적인 이기주위자 들에게는 먼저 심리학자들에게 그런 사람을 돌려 보내고 수술을 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즉 보이는 예쁨과 느끼는 예쁨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모가 뛰어나서 세인의 선망을 받은 연예인들 중 결혼을 한 후에 머지 않아  부부사이가 악화되어 폭력이 개입되는 파경 소식을 우리는 자주 접합니다. 얼굴이나 몸매가 예뻐서 결혼을 했지만 보이는 예쁨은 경우에 따라서는 보기 싫은 예쁨으로 변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밖으로 보이는 예쁨은 변하는 행동이나 환경에 따라 밉게 보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느끼는 예쁨은 사랑과 봉사 정신에 입각한 예쁨이기 때문에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는 한 그런 예쁨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번에 고국을 방문하면서 인천 공항의 도처에 걸려 있는 배너가 눈에 띠었습니다. “3년 연속 공한 서비스 세계 1위”   라는 메세지를 도착하는 손님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저나 저와 함께 고국에 도착하는  동포 승객들은 쓴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항의 구조나 서비스 시설을 말한다면 그런 최고의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공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태도를 근거로 한다면 세계1위라는 홍보를 쉽게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 여권을 조사한 출입국 관리 직원은 예쁜 20대로 보이는 여자이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은 단 1-2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친절, 상냥, 미소, 인사 등은 집에다 두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무표정은 말 할 것도 없고 여권을 내미는 방문자를 약간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면서 일언 반구위 말도 인사도 없이 여권을 밀어 주었습니다. 그 예쁘장한 여자 직원도 보이는 예쁨만을 지녔지 노끼는 에쁨을 겸유하지는 않았습니다. 느끼는 예쁨은 결혼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성형 수술을 하지 않고 절세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친절과 상냥을 보이며 미소와 함께 친절한 인사말 한마디라도 방문객에게 건넸더라면 출입국 관리 직원은 보이는 예쁨 뿐만 아니라 느끼는 예쁨도 갖췄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나 고국의 공항을 들어 오면서 대한민국의 여성은 출입국 관리 직원부터 시작해서 예쁘게 보이고 예쁘게 느껴진다고 말 할 수 있을지 한탄과 기대감이 교차하면서 공항을 빠져 나왔습니다.  끝          ‘  
